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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의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스트레스와 우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2차 자료분석(2020~2022년)

이 숙 영

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Stress and Depression among Korean Adolesc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20~2022)

Sug Young Lee

Assistant Professor, Kunsan College of Nursing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ress and depression levels among adolescents during the 
COVID-19 period (2020-2022) using the raw data from the 8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Methods: Utilizing the data from the 8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894 
adolescents aged 12-18 residing in Korea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complex sample frequency analysis. Differences in stres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complex sample t-test and complex sample ANOVA. Differences in 
depress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complex sample 
cross-tabulation analysis (Rao-Scott test). The effects on stress were analyzed using complex sample general 
linear model.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over the three years,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levels of stress 
and depression than male students. Analysis of stress difference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health status and survey year. Stress was higher in 2020 compared to 2021. Analysis of depression differenc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 of school, smoking status, health status, and survey year. 
Depression was higher in 2022 compared to 2021. Conclusion: The study confirmed increased stress and 
depression levels of Korean adolesc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evelop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gender 
differences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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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이하 코로나19)은 우리가 일상으로 여겼던 평범

한 많은 부분에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초기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다

양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초 ‧ 중등 

학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집 밖 출입 자제, 비대면 수업 진

행 등 다양한 정부 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가 이루어졌다[1]. 

청소년은 심리적 ‧ 신체적 ‧ 사회적으로 격동기에 있는 사회

생태학적 인구집단이다. 사회생태학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

인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학교 폐쇄와 또래 관

계 단절 등은 발달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2]. 사회적 거리두

기 동안 청소년들은 코로나 이전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되며, 집에 고립되어 비대면 수업을 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

졌다. 그로 인한 부적응과 심리적 혼란은 성인보다 더 경험하

였다[3].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혼란 경험은 중요한 발달단계

를 이행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인 만큼 심리적 ‧ 정서적으로 영

향을 끼칠 수 있다[4].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시기로서 성인에 비해 

코로나 감염률은 낮았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인에 비해 미

성숙하기 떄문에 천재지변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초기 격

리 동안 부모에게 많은 부분 의존하며 수동적으로 상황에 대처

하였다[5].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불안 

등 심리적 혼란을 성인보다 더 큰 위기로 경험하였다고 한다

[6]. 코로나 상황은 청소년들에게는 평온한 일상의 흐름이 어긋

나는 것으로서 심리적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학교 폐쇄와 비대면 수업은 학교의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었지만, 또래 

관계의 단절은 사회적 관계 형성, 친구들과 친밀감, 신체적 활

동 감소 등의 부재로 인한 평범한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8].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은 신체적 ‧ 사회적 ‧ 정서적 발달영역

에서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 가족과 

많은 시간을 집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

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학교 폐쇄, 비대면 원격 학습은 

이들의 스트레스를 더 증가시켰으며[9] 코로나 이전에 비해 코

로나 동안 불안, 우울감을 더 경험하였다고 한다[10]. 청소년

들의 사회적 단절은 이들에게 스트레스와 우울을 겪게 하고 청

소년들의 심리와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11].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48%가 코로나 블루를 경

험하였다는 실태조사 있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우리의 일상이 

전쟁 같은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었다[12]. 코로

나19는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비교하면 더 큰 스트레스 사건으

로서, 단기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

만 3년 동안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일상에서 학업, 또래 관계 결

핍, 신체적 활동 감소 등 삶의 전반에 끼쳤다[13,14]. 청소년들

의 삶의 질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 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5]. 특히 청소년기는 이러한 상황이 

더 큰 스트레스와 우울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10,16]. 그리고, 이는 청소년에게 발달 위기로 작용하여 이들

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성인

기 이후의 일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겪게 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경험은 평생에 걸쳐 이들에게 다양한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

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미래 정신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고립과 비대면 교육은 청

소년의 발달 과정을 방해하고, 심리적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

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다루는 

연구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

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청소년의 스트레

스와 우울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인 코

로나 기간인 2020~2022년 동안 청소년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건강 관련 건강 취약 학생

에 대한 지원 등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증진 및 교육환

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3년(2020~2022) 동안 

변화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구체

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22020~2022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2020~2022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를 

확인한다. 

 2020~2022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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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020~2022년 청소년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로 코로나19 팬데믹 

3년(2020~2022년) 동안 국민건강 영양조사자료를 이차 분석

하였다[17].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20~2022년)자료를 사용하였다

[17].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양 

및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전국 규모의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2~18세가 목표 모집단으로, 표본추

출 방법은 층화 집락 표본추출 3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2020~2022년의 전체 대상자는 20,714명이며, 이 중에서 11세 

이하, 19세 이상을 제외한 12~18세인 1,228명을 추출하였고 

초등 ‧ 고등학교 졸업생 284명과 결측값 50명을 제외한 최종 

89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Figure 1).

본 연구는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 시행한 연구에 해

당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받지 않고 수행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건강 설문 조사

표이다. 조사 문항 중 연구에 사용된 항목은 아동용 기본변수

에 해당하는 건강 설문조사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13].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성별, 학교 유형(중, 고), 경제 수준, 

가족과의 거주 여부(한부모가정, 양부모 가정)를 통해 확인하

였다. 경제 수준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건강행태 관련 특성은 건강 상태, 음주, 

흡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확인하였다. 건

강 상태는 주관적 건강 상태로 “평상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

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0에서 1로 재 범주화하

였다. ‘매우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는 0으로 ‘보통이

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는 

1로 재 범주화 하였다. 음주는 ‘최근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

주 마십니까?’ 문항을 이용하여, 하지 않음(나는 최근 1년간 전

혀 마시지 않았다), 월 1회 이하(나는 한 달에 1번 미만으로 마

신다. 또는, 나는 한 달에 1번 정도 마신다), 월 2~4회(나는 한 

Include

2020 to 2022
(n=20,714)

Under 11 years old, over 19 years old
(n=19,486)

Ages 12 to 18
(n=1,228)

Elementary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n=284)

Exclud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n=944)

Missing value
(n=50)

Final
(n=894)

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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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2~4번 마신다), 월 5회 이상(나는 일주일에 2~3번 마신

다, 나는 일주일에 4번 이상 마신다)으로 재분류하였고, 흡연 

경험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문항을 이용하여 흡연 경험 없음(나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과 흡연 경험 있으므(나는 담배를 5갑 미만으로 피

운다, 나는 담배를 5갑 이상 피운다)로 재분류하였다. 연구에

서 사용된 키와 몸무게 변수는 설문조사가 아닌 건강검진에서 

직접 측정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CDC Growth Charts [18]

의 기준을 참고하여 비만(BMI≥25), 과체중(23≤BMI<25), 

정상(18.5≤BMI<23), 저체중(BMI<18.5)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기준으

로, BMI가 25 kg/m2 미만인 경우를 정상집단으로, 25 kg/m2

이상인 경우를 비만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 스트레스

주관적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 설문조사에 관한 확인 항목 

중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

까?’,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3점, ‘많이 느끼는 편이다’는 2점, 

‘조금 느끼는 편이다’는 1점,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0점으로 

분류하여 확인하였다. 

3) 우울감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 중 우울감 경험에 관한 질

문 문항으로 ‘당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우울

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경우를 우울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원시자료의 표본설계 속성을 고

려하여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 그리고 유한 모집단 수정

계수를 반영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복합표본 분석 계획 파일

을 설계하여 복합표본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복

합표본 빈도분석을 실시 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

레스의 차이는 복합표본 t-test, 복합표본 ANOVA로 분석하

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는 복합표본 

교차분석(Rao-Scott test)으로 분석하였다. 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2주간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

가중치가 적용된 백분율을 구한 일반적 특성의 결과에서 성

별은 남학생이 55.3%, 여학생이 44.7%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중학생은 46.9%, 고등학교는 53.1%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족

구성 형태가 78.6%로 가장 많았고, 편부모 가족구성 형태와 기

타 21.4%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은 ‘하’로 응답한 경우가 

22.4%, ‘중’으로 응답한 경우는 25.2%, ‘상’은 52.4%로 나타났

다. 흡연하지 않는 학생이 95.5%, 흡연하는 학생이 4.5%로 나

타났다. 음주하는 학생이 3.7%, 음주하지 않는 학생은 96.3%

로 나타났다. 비만도는 정상체중 42.0%, 저체중 38.2%, 과체

중 19.8%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 좋다는 94%, 나쁘다고 인식

하는 학생은 6.8%로 나타났다(Table 1)

2.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의 차이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N=894)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499
395

(55.3)
(44.7)

School Middle
High

475
419

(46.9)
(53.1)

Living with 
family

A foster home
A single-parent family, others

698
196

(78.6)
(21.4)

E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470
220
204

(52.4)
(25.2)
(22.4)

Smoking No
Yes

860
 34

(95.5)
(4.5)

Drinking No
Yes

866
 28

(96.3)
(3.7)

BMI Under
Normal
Over weight

339
367
188

(38.2)
(42.0)
(19.8)

Physical 
condition

Bad
Good

 54
840

(6.0)
(94.0)

Unweighted count (weigh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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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t=-2.67, p=.008), 건강 상태(t=4.07, p=.001), 조사 연도

(t=3.08, p=.04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별은 여학생의 스트레스는 2.19로 남학생의 2.06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상태가 나쁜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2.49로 건강 상태가 좋은 청소년의 2.09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 연도는 2020년은 2.19로 2021년의 2.02보

다 높았다.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F=5.84, p=.016), 학

교 유형(F=4.74, p=.030), 흡연 여부(F=4.76, p=.030), 건강 상

태(F=7.02, p=.008), 조사 연도(F=3.63, p=.027)에 따른 우울

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스트레스와 우울함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 결

과 성별(p=.010), 건강 상태(p<.001), 조사 연도(p<.05)는 스

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B=.13)

은 남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건강 상태가 나쁜 청소년

(B=. 41)은 건강 상태가 좋은 청소년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 연도는 2021년(B=-.17, p=.012)이 2020

년보다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p=.014), 학교 유형(p=.040), 

건강 상태(p=.017)는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우울할 Odds는 2.08배이여, 고

등학생의 Odds는 1.77배이다. 건강 상태가 나쁜 청소년은 2.86

배로 나타났다. 조사 연도는(우울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교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상

호작용이 단절된 상태로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해야 하는 상

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심리적으로 성인

보다 더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였고, 

증가한 스트레스는 우울 등의 심리 정서적 영향을 끼치게 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질병관리본

부가 조사한 코로나19 팬더믹(2020~2022년)기간 국민건강영

양조사를 이용하여 만 12~18세의 청소년의 코로나 동안 스트

Table 2. The Difference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Stress Depression

 M±SE t or F p n (%)* F p

Gender Male
Female

2.06
2.19

±0.03
±0.04

-2.67 .008 26
32

(5.4)
(10.2)

5.85 .016

School Middle
High

2.08
2.15

±0.03
±0.04

-1.34 .181 23
35

(5.3)
(9.5)

4.74 .030

Living with family A foster home
A single-parent family, others

2.12
2.10

±0.03
±0.07

0.36 .722 41
17

(6.5)
(11.2)

3.10 .079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2.12
2.13
2.10

±0.04
±0.05
±0.07

0.06 .943 32
14
12

(7.2)
(8.6)
(7.0)

0.19 .828

Smoking No
Yes

2.11
2.18

±0.03
±0.18

-0.37 .711 52
6

(7.0)
(19.0)

4.76 .030

Drinking No
Yes

2.11
2.21

±0.03
±0.16

-0.62 .533 54
4

(7.1)
(17.3)

2.69 .102

BMI Under
Normal
Over weight

2.12
2.10
2.13

±0.04
±0.04
±0.06

0.07 .930 20
25
13

(7.3)
(8.2)
(6.5)

0.21 .806

Physical condition Bad
Good

2.49
2.09

±0.10
±0.03

4.07 .001 9
49

(17.7)
(6.9)

7.02 .008

Year of survey The year of 2020a 

The year of 2021b 
The year of 2022c

2.19
2.02
2.14

±0.05
±0.05
±0.04

3.08 .046
a＞b

20
11
27

(7.8)
(4.0)
(10.9)

3.63 .027
c＞b

M=Estimated mean; SE=Standard error; *Unweighted count (weigh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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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와 우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여자 청소년이 남

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고 스트

레스를 느끼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19]. 선행연구

에서도 여자 청소년들이 팬데믹 동안 사회적 고립과 비대면 수

업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남자 청소년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20]. 여학생들을 위한 맞

춤형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는 여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들의 발달 시기적 특성을 고

려한 스트레스 중재 접근이 필요하다. 여자 청소년들의 스트

레스 원인과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이를 통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 및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코로나 기간 여자 청소년의 우울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을 여성이 남

성보다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16]. 코로나 동안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이 받은 경험한 심리

적 불안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였고[21], 코로나와 함

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 더 심각한 전염병의 상황도 올 수 있으

므로 심리적 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 기간 남, 여학생들의 우

울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대한 코로나 기간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울 경험을 비교하는 상담와 포커스 그

룹을 통해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의 심리적 취약성과 민감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심리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 된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 모두 스트

레스와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재난의 영

향력을 수동적으로 받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22]. 코로나 범유행은 단기적으로 청소년의 삶에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청소년의 신체

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끼치기 따라서 국가적으로 청소년

들이 질병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건강 챙김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었고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긍

정적 결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중학생보다 대학 입시로 인한 학업에 대한 더 높

은 부담감을 받는 상황[23,24]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

리두기, 비대면 수업, 대입 수능시험에 대한 압박감, 끝날 것 같

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중학생보다 

더 크게 작용을 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

고 있는 현재,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 상황도 발

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우울의 실체

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학

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건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서 조사 시점에서 자기기입

식으로 수집된 2차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변수 간 인과 관계

를 명확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에서 확인된 변

Table 3. Effects on Stress and Depression

Variables Categories
Stress Depression

B SE t p OR 95% CI p

Gender Male (ref.)
Female 0.18 .05 2.58 .010 2.08 1.16~0.72 .014

School Middle (ref.)
High 1.77 1.03~3.07 .040

Smoking No (ref.)
Yes 2.70 0.86~8.45 .088

Physical condition Bad
Good (ref.)

0.41 .09 4.17 ＜.001 2.86 1.21~6.77 .017

Year of survey The year of 2020 (ref.)
The year of 2021 
The year of 2022 

-0.17
-0.05

.07

.06
-2.51
-0.79

.012

.427
0.49
1.46

0.21~1.15
0.74~2.89

.100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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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아

울러, 연구대상자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3년의 코로나19 

동안 국가의 최신 데이터를 통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살펴본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추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관한 비교하는 연구와 코호트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심리적 이행기로서 중요한 발달적 상황에 놓인 시기이다. 코

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

산인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와 국가가 청

소년들의 정신 보건을 위한 계획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결 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됨

에 따라 학교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학생들은 대부

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했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성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증가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우울 

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

의 건강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

터를 활용하여(2020~2022년), 만 12~18세 청소년들의 코로나 

동안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

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맞춤형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코로나 팬더믹 3년 동안 여학생들의 스트레스

와 우울함이 남학생보다 높음이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건강 상태, 조사 연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 유형, 흡

연 여부, 건강 상태, 조사 연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 차이를 질

적으로 연구하여, 여학생들의 심리적 취약성과 민감성을 고려

한 맞춤형 심리 지원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생

들의 우울 완화를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확대와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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